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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, ‘고중량 드론으로 고층건축물 

화재진압 가능성 확인’

- 국립소방연구원, 소방호스 연결해 고층 외부 화점 수평 방수 성능 실증

- 방수 압력·거리·시간 등 정량 자료(데이터) 확보…현장 적용 기술 고도화 추진

□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당진시 대한전

선 케이블 타워에서 고중량 드론을 활용한 고층건축물 고도의 수평 방

수 성능 실증을 마쳤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실증은 기존 고가사다리차의 수직 접근 한계를 보완하고, 고층

건축물 화재 시 무인체계(드론)를 활용한 화재진압 기술의 실제 현장 

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.

□ 이번 실증에서는 상용화된 고중량(최대이륙중량) 드론을 활용해 소방

펌프차와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고층건축물로 수직 이륙해 고층 외부 

화점에 소화용수를 공급하여 수평 방수 가능성을 확인했다.

○ 펌프차는 단독 급수 방식과 2대 이상을 연결하는 중계 급수 방식을 

적용해 소화용수 공급 실증을 진행했으며, 펌프차에서 방수 압력을 

단계적으로 조절하며 고도 상승 시의 마찰손실 수치를 측정했다.

○ 또한 드론 착지(랜딩) 기어부에 부착된 액션캠과 압력 측정기(게이



지),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탑재된 관찰용 드론을 활용했으며, 화재

진압용 드론은 무반동 관창을 이용해 말단 방수 압력과 수평 방수 거

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방수 시간도 함께 확인해 고층 화점까지의 

소화용수 공급 성능을 검증했다.

□ 이번 실증에는 소방청, 국립소방연구원, 당진소방서, 한국소방산업기술원 

및 관련 기업체가 참여했으며, 여기서 확인된 기술적 미비점과 보완 사

항을 토대로 후속 기술검증을 추진해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용 드론의 

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.

□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“이번 실증은 고중량 상용 드론을 활용해 

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가능성을 실증하고 자료(데이터)를 확보한 의미 

있는 과정이었다”며 “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난 현장에 즉시 적용할 

수 있도록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기술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

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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